
- 91 -

인지과학, 제25권 제2호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2014, Vol. 25, No. 2, 91∼107.

명명 과제에서 음절 토큰 및 타입 빈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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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다문화 다언어 연구소

  음절 빈도 효과란 고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가 저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에 비해 어휘 판

단 속도가 느리며 어휘 판단 오류율도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은 전체

단어 수준에서 활성화된 음절 이웃 단어의 방해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방해의 크기는 표적 단어가 얼

마나 많은 음절 이웃 단어를 또는 얼마나 강력한 음절 이웃 단어를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

다. 그러나 음절 빈도의 정의가 음절 타입 빈도와 토큰 빈도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최근 Conrad, Carreiras, & Jacobs(2008)에 따르면 음절 토큰 빈도는

전체 단어 처리 수준을 반영하는 변인이며 음절 타입 빈도는 하위 어휘 처리 수준의 음절 처리 수

준을 반영하는 변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음절 타입 빈

도는 단어 명명 속도를 촉진 시킬 것이며 반대로 음절 토큰 빈도는 명명 시간과 관련 없을 것이라

고 예측하였다. 왜냐하면 표기 심도가 얕고 음절의 경계가 명확한 언어에서 명명 과제는 전체 단어

수준을 덜 참고하기 때문이었다. 실험 1결과에서 음절 토큰 빈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고빈도 타입

음절의 단어 명명 시간은 유의미하게 짧았다. 실험 2에서 음절 타입 빈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음절

토큰 빈도의 증가는 명명 시간을 역시 단축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음절 토큰 빈도가 하위 어휘 처

리와 무관하다는 Conrad, Carreiras, & Jacobs(2008)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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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거 시각 단어 재인 연구에서 단어 안에서 두 낱자의 출현 빈도(bigram 

frequency)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이 음절의 경계라는 두 철자 골(bigram trough) 

가설이 영어를 중심으로 지지되었었다[1]. 그러나 [2]은 스페인어를 이용하여 음절

경계의 두 낱자 빈도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절 빈도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

였다. 음절 빈도 효과(syllable frequency effect)란 자주 사용하는 음절(이하, 고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음절(이하, 저빈도 음절)로 시작되

는 단어에 비해 어휘 판단 시간이 느려지고 어휘 판단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 이후 음절 빈도 효과는 한국어[3]를 비롯하여 독일어[4], 프랑스

어[5]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고, 최근 반응 시간 결과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전위 연구에서도 음절 빈도 효과가 한국어[6], 독일어[7], 스페인어[8] 모

두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과거 “표기 처리-전체 단어

처리 수준”만 가정하던 상호 활성화 모형(interactive activation model)에 음절 처리 단

위를 함께 가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 주장은 음절의 경계가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언어인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에서 받아들

여지고 있다[3, 5, 9, 10].

이론적으로 음절 처리 단위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상호 활성화 이론 중 하

나인 Grainger와 Jacobs[11]의 MROM(multiple read-out model)을 음절 단위로 확장시

켜 음절 빈도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MROM의 기본적 구조는 “낱자 처리 수준-

자소 대 음소 대응 처리 수준-전체 단어 처리 수준”이며, 각 단계들은 촉진적 연

결이 되어 있지만 각 수준 안 표상들 간에는 억제적 연결이 되어 있다고 가정한

다. 그리고 각 표상들의 활성화 역치는 자주 사용하는 표상인 경우 낮은 활성화

역치값을 갖고 있고, 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상인 경우 높은 역치값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음절 빈도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두 철자 빈도가 음

절 처리와 무관하다는 증거[2]를 바탕으로 자소 대 음소 대응 처리 수준 다음에

음절 처리 수준가 하나 더 있다고 주장한다[10]. 따라서 최근 모형은 MROM의

처리 가정을 유지한 체 “낱자 처리 수준-자소 대 음소 대응 처리 수준-음절 처

리 수준-전체 단어 처리 수준”을 가정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음절 빈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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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제시된 2음절 표적 단어의

낱자들은 자소 대 음소 처리를 통해 표적 단어와 음소를 공유하는 음절 처리 수준

의 음절 표상을 활성화 시키게 된다. 이때 표적 단어의 첫 음절은 즉각적으로 처

리되어 전체 단어 수준에 표상된 동일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이하 음절 이웃 단어)

들을 활성화시킨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전체 단어 수준에서 활성화된 음절 이웃

단어들은 서로 억제적 연결이 되어 있어 서로 억제적 활성화를 보내고 이 경쟁이

음절 빈도 효과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10]. 일반적으로 고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가 저빈도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에 비해 음절 이웃 단어를 더 많은 갖고 있어

저빈도 음절의 단어에 비해 더 많은 경쟁을 유발하고 따라서 반응의 억제가 더 크

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2, 3].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음절 처리 수준을 주장하는 연구들 안에서도 음절 빈도

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된 연구들 간에 동일한 음절 빈도

효과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2]은 음절 빈도를 표적 단어와 같은 첫 음

절을 공유하는 음절 이웃 단어의 개수로 정의하였고, [12]는 음절 빈도를 표적 단

어와 첫 음절을 공유하는 음절 이웃 단어들의 출현 빈도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전

자를 음절 타입 빈도라 하며 후자를 음절 토큰 빈도라 명명하는데, 두 연구에서

모두 그 빈도가 높아질수록 어휘 판단 반응이 억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13]은 서로 다른 음절 빈도의 정의 중 어떤 정의가 음절 빈도 효과를 반

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 하였다.

[13]은 이 물음을 풀기 위해 음절 타입 빈도를 고정한 채 음절 토큰 빈도를 고-

저로 조작하여 어휘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인 어휘 판단 과제에서는 반

대로 음절 토큰 빈도를 고정한 채로 음절 타입 빈도 고-저 간 차이가 어휘 판단

시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를 실험하였다. 결과에서 음절 토큰 빈도의 증가는

어휘 판단 시간의 증가와 관련 있었지만, 음절 타입 빈도의 증가는 반대로 반응

시간의 감소와 관련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13]은 논의에서 음절 타입 빈도

와 토큰 빈도가 음절을 포함한 상호 활성화 모형에서 다른 처리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13]은 MROM

의 처리 과정과 같이 음절 처리 수준 안에는 음절 표상이 있고 이 음절 표상의 활

성화 역치는 고빈도 음절인 경우 낮게 설정되어 있고, 저빈도 음절인 경우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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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12, 14]. 따라서 만약 어떤 음절이 그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음절이라면 음절 처리 수준에 표상된 그 고빈도 음절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저빈도 음절에 비해 더 빨리 활성화되어 다음 처리의 단계로 처리 결과를 전

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절 처리 단계에서 고빈도 음절은 그 음절을 포함한 단

어 자체의 빈도가 아니라 그 음절을 포함한 단어가 그 언어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

가, 즉 음절 타입 빈도를 의미한다. [13]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고빈도 타입 음절

이 저빈도 타입 음절보다 더 전형적 또는 친숙한 음절이라고 표현하였다. 다음 단

계인 전체 단어 수준에는 단어 표상이 있고 이 단어 표상의 활성화 역치는 음절

표상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 빈도와 역함수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고빈도

단어가 저빈도 단어에 비해 활성화 역치 수준이 낮아 더 빨리 활성화된다[5, 12]. 

이 단계에서 단어의 활성화는 음절 타입 빈도가 아닌 단어 자체의 출현 빈도에 의

해 결정되고 이 단어 빈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음절 빈도가 바로 음절 토큰 빈

도라고 [13]은 주장한다. 왜냐하면 음절 토큰 빈도의 증가는 음절 이웃 개수보다는

그 음절 이웃 단어들 중 단어 빈도가 높은 이웃 단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단어에서 “억측”의 “억-”과 “낭송”의 “낭-”의 타입 빈

도는 약 79로 동일하다. 그러나 “억-”의 토큰 빈도는 약 5512인 반면 “낭-”의 토큰

빈도는 약 1856이다. “억-”의 토큰 빈도가 높은 이유는 “억울: 단어 빈도 660”, 

“억압: 단어 빈도 605”와 같이 고빈도의 음절 이웃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 위 음

절 빈도 효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서 음절 빈도 효과는 전체 단어 수준에서 활

성화된 단어 표상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경쟁을 일으키는

경쟁자가 표적 단어 보다 더 자주 출현하는 고빈도 단어인 경우 전체 단어 수준

에서 활성화 역치가 표적 단어에 비해 더 낮아서 더 빠르게 활성화된다. 그리고

이 고빈도 이웃 단어가 표적 단어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표적 단어 재인을 억

제하게 된다.

요약하면 음절 타입 빈도는 어휘 이하 수준의 음절 표상을 얼마나 자주 쓰는가

와 관련 있기 때문에 어휘 이하 음절 처리를 반영하고, 음절 토큰 빈도는 음절 처

리 수준이 아닌 전체 단어 처리 수준에 표상된 단어의 빈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써, 결국 음절 토큰 빈도는 전체 단어 수준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13]

의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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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13]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음절 타입 및 토큰 빈도를 조작한

단어를 대상으로 단어 명명 과제를 실시하였다. 어휘 판단 과제가 아닌 단어 명명

과제를 사용한 이유는 단어 명명 과제가 전체 단어 수준의 처리를 어휘 판단 과제

에 비해 덜 요구하기 때문이다. 명명 과제는 단어 자극 제시 후 즉각적으로 단어

를 따라 말하도록 지시한다. 그래서 제시된 단어 자극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어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시키는 어휘 판단 과제에 비해 단어 명명 과제는 전

체 단어 수준의 참고를 덜 요구한다[15]. 특히 표기 심도가 얕은 언어의 경우 표기

심도가 깊은 언어에 비해 전체 단어 수준의 정보를 참고하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하

다는 증거가 있다[15, 16]. 따라서 표기 심도가 얕은 한국어 단어 명명 과제를 사

용한다면 음절 타입 빈도가 어휘 이하 수준의 음절 처리를 반영하고, 음절 토큰

빈도가 전체 단어 처리 수준을 각각 반영한다는 [13]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을 것

이다. 구체적으로 만약 음절 타입 빈도가 어휘 이하 처리인 음절 처리에 민감한

변인이라면, 고빈도 음절 타입 빈도로 시작되는 단어가 저빈도 음절 타입 빈도로

시작되는 단어에 비해 명명 시간이 짧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만약 음절 토큰 빈도

가 전체 단어 처리 수준에 민감한 변인이라면 음절 토큰 빈도의 차이는 단어 명명

시간에서 나타나지 않아야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여 [13]의 주장

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하였다.

실험 1

실험 1은 고빈도 음절 타입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저빈도 음절 타입으로 시작되

는 단어에 비해 단어 명명 시간이 더 짧은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 음절 토큰

빈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고빈도 타입 음절의 단어와 저빈도 타입 음절의 단어 간

의 단어 명명 시간을 비교하였다. 만약 음절 타입 빈도가 음절 처리 수준에 민감

하다면 고빈도 타입 음절의 단어가 저빈도 타입 음절의 단어에 비해 명명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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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30명(남: 17, 여: 13)을 모집하였다. 모두 한국어 모국어

화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22.6세였다.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5,000원을 제공

받았다.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모두 2음절 명사 단어들로 고빈도 타입 음절 조건 및 저

빈도 타입 음절조건에 각각 16개씩 할당하였다1). 자극 선별에서 자극 단어는 1500

만 어절의 코퍼스에서 약 10에서 30회 출현하는 저빈도 단어들 중에서 추출되었

다. 저빈도 단어만을 선별한 이유는 음절 빈도 효과는 대부분 저빈도 단어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2-5]. 실험 자극의 대표적 예로 “탐지(출현 빈도: 28)”은 “탐-”

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약 131개로 고빈도 타입 음절 목록에 속하며, “묵상(출현 빈

도: 25)”은 “묵-”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약 86개로 저빈도 타입 음절 목록으로 할당

되었다. 그리고 음절 타입 빈도 외에 단어 출현 빈도, 철자 이웃 크기(한 철자만

다르고 나머지 철자는 같은 단어 개수), 고빈도 철자 이웃 크기(철자 이웃 단어 중

표적 단어 보다 단어 빈도가 고빈도인 철자 이웃의 개수), 세 철자 빈도(세 철자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회수), 두 번째 음절 타입 및 토큰 빈도 그리고 주요 통제 요

인인 첫 음절 토큰 빈도를 통제하였다(표 1 참고). 자극 속성들에 대한 통계 분석

에서 음절 타입 빈도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지만(F(1, 30) = 10.11, p < .01), 음절

토큰 빈도는 조건 간에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30) = 2.46, p = .12). 또한

다른 속성들도 조건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ps > .1). 그리고 실험 자극에 대

한 피험자들의 책략을 막기 위해 단어 빈도 20에서 50사이의 2음절 명사 64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명명 목록에 추가하였다. 사용된 단어 자극은 모두 21세기 세

종계획에서 배포한 1500만 어절 코퍼스에서 선별되었다[17].

1) 실험 자극의 개수가 다른 연구에 비해 적은 이유는 단어 출현 빈도, 철자 이웃 크기, 고

빈도 철자 이웃 크기, 세 철자 빈도, 두 번째 음절 타입 및 토큰 빈도 등을 모두 통제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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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속성 고빈도 음절 타입 자극 저빈도 음절 타입 자극

첫 음절 타입 빈도 5.0 (0.3) 4.4 (0.1)

첫 음절 토큰 빈도 8.1 (0.4) 7.9 (0.4)

단어 출현 빈도 2.9 (0.7) 2.9 (0.6)

고빈도 철자 이웃 개수 0.4 (0.3) 0.2 (0.3)

철자 이웃 개수 1.3 (0.7) 1.0 (0.7)

세 철자 빈도 8.4 (0.7) 8.7 (0.7)

두 번째 음절 타입 빈도 5.9 (0.6) 5.8 (1.0)

두 번째 음절 토큰 빈도 10.3 (0.8) 10.2 (1.5)

참고) 빈도값은 모두 원자료 값을 log10으로 치환한 값이고 개수 값은 원자료 값이다.

표 1. 실험 1 자극의 속성, 평균값(표준편차)

절차

실험 참가자가 자극이 제시되는 모니터 앞 약 70-90cm 앞에 앉으면, 실험자는

준비된 실험 지시 사항을 읽어 주었다. 실험 지시문은 화면 중앙에 제시되는 단어

자극을 가급적이면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라는 내용과 마이크에 읽기 외의 소리를

내지 말 것을 주의 주는 내용이었다. 단어 명명 과제의 절차는 자극 응시점(“+”)이

약 1초간 화면 중앙에 제시되고 이것이 사라지자마자 자극 단어가 나타나며 이 자

극은 명명을 하지 않을 경우 약 2초 동안 자극이 유지되고 사라진 후 약 1초의 수

행 간 공백이 제시 되었다. 하지만 참가자가 명명을 하면 자극 단어는 즉각 사라

지고 수행 간 공백이 제시되었다. 자극은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제시되었으며 글

자 크기는 26폰트였다. 실험 참가자는 15회의 연습 시행을 한 후 본 시행을 수행

하였다. 만약 실험 참가자가 과제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연습 시행을 다시 반복

시켰다. 모든 수행은 디지털 녹음기로 기록되었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정오 판정

을 수행하였다. 정오 판정의 기준은 틀린 발음, 명명 이외의 소리(예, ‘쩝쩝’ 소리, 

기침 소리, ‘음’하는 소리 등) 등은 오답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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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도구

자극들은 모두 17″CRT 모니터 중앙에 제시되었으며 명명 반응은 Psychology 

software tools 회사의 serial response box에 연결된 목소리 반응 마이크로 받았다. 자

극의 제시 및 기록은 같은 회사의 e-prime 2 version을 사용하였다.

실험 1 결과

오류를 많이 범한 실험 참가자 4명(>15%)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어 명명 시

간에 분석은 자극 무선 요인과 피험자 무선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형 혼합 효

과 모형(linear-mixed effects)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18]. 오류율 분석은 전통적인 F1 

× F2 분석을 사용하였다2). 표 2에 26명의 평균 명명 시간과 오류율을 제시하였다.

고빈도 타입 음절 저빈도 타입 음절

평균 명명 시간(ms) 424 (43) 436 (50)

평균 오류율(%) 5.1 (1.3) 4.6 (1.2)

표 2. 실험 1 평균 명명 시간과 오류율, 괄호 안은 표준 편차

분석 결과 고빈도 타입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의 명명 시간이 저빈도 타입 음절

로 시작되는 단어에 비해 더 빨랐다. 그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790.90) = 2.42, SE = 5.15, p < .05)[20]. 그러나 오류율의 차이는 없었다(F1(1, 25) 

= 2.39, p = .13; F2(1, 30) = .19, p = .66). 실험 결과 [13]의 주장대로 고빈도 음

절 타입 빈도로 시작되는 단어가 저빈도 타입 빈도로 시작되는 단어에 비해 더 빠

르게 나타났다.

2) 오류율 분석에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원자료가 1또는 0의 범주

적 자료였고, 본 연구에서 평균 오류율이 주요 종속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잡한 분석

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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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실험 2는 실험 1의 조건과 반대로 음절 타입 빈도를 고정하고 음절 토큰 빈도

를 고빈도와 저빈도로 나누어 명명 과제를 실시하였다. 만약 [13]의 주장처럼 음절

토큰 빈도가 전체 단어 처리 수준에 민감한 변인이라면 전체 단어 수준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덜 참고하는 명명 과제에서 단어 명명 속도는 음절 토큰 빈도의 변동

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참가자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26명(남: 12, 여: 14)을 모집하였다. 모두 한국어 모국

어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21.6세였다. 실험 참가비로 5,000원이 참가자에게 지급되

었다.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단어 자극은 고빈도 토큰 음절 단어 18개 저빈도 토큰 음절

단어 18개를 실험 1과 마찬가지로 21세기 세종계획 코퍼스에서 선택하였다. 자

극 단어 예를 들면, “담소(출현 빈도: 27)”의 “담-”으로 시작되는 단어 약 196개

의 출현 빈도의 총합은 11997이었고 “탐지(출현 빈도: 28)”의 “탐-”으로 시작되는

단어 131개의 출현 빈도의 총합은 2642였다. 실험 1과 같이 단어 출현 빈도, 고

빈도 철자 이웃 크기, 철자 이웃 크기, 세 철자 빈도, 두 번째 음절 타입 및 토

큰 빈도 그리고 주요 통제 요인인 첫 음절 타입 빈도를 통제하였다(표 3 참고). 

통계적 분석에서 토큰 음절 빈도 간의 차이는 유의미 하였으나(F(1, 35) = 13.06, 

p < .001), 음절 타입 빈도는 고빈도 음절 토큰과 저빈도 음절 토큰 간에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 35) = .61, p = .44). 마찬가지로 다른 통제 변인들

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s > .1). 채움 단어 목록은 실험 1과 동일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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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속성 고빈도 음절 토큰 자극 저빈도 음절 토큰 자극

첫 음절 토큰 빈도 8.7 (0.6) 7.6 (0.1)

첫 음절 타입 빈도 4.8 (0.2) 4.7 (0.2)

출현 빈도 3.1 (0.6) 2.8 (0.7)

고빈도 철자 이웃 개수 0.4 (0.3) 0.3 (0.3)

철자 이웃 개수 1.3 (0.7) 1.1 (0.7)

세 철자 빈도 8.9 (0.9) 8.4 (0.8)

두 번째 음절 타입 빈도 4.8 (0.2) 4.7 (0.2)

두 번째 음절 토큰 빈도 8.7 (0.6) 7.6 (0.1)

참고) 빈도 값은 모두 원자료 값을 log10으로 치환한 값이고 개수 값은 원자료 값이다.

표 3. 실험 2 자극의 속성, 평균값(표준편차)

절차 및 실험 도구

실험 2의 절차 및 실험 도구는 모두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실험 2 결과

실험 참가자의 손실은 없었다. 실험 1과 동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빈도 음절 토큰이 저빈도 음절 토큰에 비해 명명 시간이 더 빠르게 나타났

다(t(892.80) = 4.45, SE = 4.77, p < .001). 오류율 분석에서 두 조건 간의 차이는

없었다(F1(1, 25) = 2.39, p = .13; F2(1, 34) = .29, p = .59). 표 4에 평균 명명 시간

및 오류율을 제시하였다.

고빈도 토큰 음절 저빈도 토큰 음절

평균 명명 시간(ms) 416 (43) 434 (49)

평균 오류율(%) 5.3 (1.4) 4.9 (1.2)

표 4. 실험 2 평균 명명 시간과 오류율, 괄호 안은 표준 편차



권유안 / 명명 과제에서 음절 토큰 및 타입 빈도 효과

- 101 -

분석 결과 [13]의 주장과는 다르게 고빈도 토큰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가 저빈도

토큰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에 비해 명명 시간이 더 빨랐다. 이는 음절 토큰 빈도

역시 어휘 이하 음절 처리에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음절 빈도가 음절 토큰 빈도와 음절 타입 빈도로 나뉘며 음절을 포

함한 상호 활성화 모형에서 음절 타입 빈도는 어휘 이하 단계인 음절 처리 수준을

반영하고, 음절 토큰 빈도는 전체 단어 처리 수준을 반영한다는 [13]의 주장을 단

어 명명 과제를 통해 검증하였다. 실험 1 결과, 단어 명명 시간은 고빈도 타입 음

절로 시작하는 단어가 저빈도 타입 음절로 시작하는 단어에 비해 더 빨랐다. 실험

2 결과에서도 고빈도 토큰 음절의 단어가 저빈도 토큰 음절의 단어에 비해 단어

명명 시간이 더 빨랐다. 실험 1의 결과는 음절 타입 빈도에 대한 [13]의 주장과 일

치하지만 음절 토큰 빈도에 대한 [13]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음절

토큰 빈도에 대한 [13]이 주장을 보다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음절 토큰 빈도 증가에 따른 명명 시간의 촉진은 비단 한

국어에서만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스페인어와 네덜란드어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보고되었다[15, 21, 22]. [15]의 스페인어 연구는 고빈도 토큰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

가 저빈도 토큰 음절로 시작되는 단어에 비해 명명 시간이 더 빠른 것을 관찰하였

다. 스페인어 결과에서 보다 중요한 결과는 사후 분석에서 음절 토큰 빈도 증가에

따른 명명 시간 촉진 효과가 고빈도 음절 이웃 개수와 음절 타입 빈도와 무관했다

는 점이다. 이 의미는 전체 단어 처리 수준의 억제적 활성화 정도를 반영하는 고

빈도 음절 이웃의 개수와 명명 시간이 관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네덜란드어 연구인 [21, 22]에서도 관찰되었다. 네덜란드어 연구 결과도 음절 토큰

빈도가 증가할수록 명명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음절은 음절 체계(mental syllabary)로 저장되어있어 자주 사용하는 음절일수록 음절

체계(mental syllabary)에 빠르게 접속되고 처리되어 운동 출력(motor output)에 더 빨

리 전달되기 때문에 명명 시간이 빨라진다고 설명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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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 과제에서 고빈도 토큰 음절의 촉진적 효과가 전체 단어 수준이 아니라 하위

어휘 단계의 음절 처리 수준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부가적으로 음절 타입 빈도 증가로 인한 명명 시간의 촉진도 여러 연구들의 결

과와 일치한다. 특히 프랑스어 연구인 [23]에서 고빈도 타입 음절인 경우가 저빈

도인 경우에 비해 명명 시간이 더 빨랐다. 이에 [23]은 음운 어휘 이하 입력 수준

(input sublexical phonology)과 음운 출력 어휘 이하 수준(output sublexical phonology) 

사이에 음절 단위가 표상되어 있고 이 음절 단위 표상은 고빈도 음절인 경우 음운

어휘 이하 수준 출력(output sublexical phonology)을 더 빨리 활성화시켜 명명 시간이

촉진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설명은 영어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다[24]. 따

라서 음절 타입 빈도가 어휘 이하 음절 표상의 처리를 반영한다는 [13]의 주장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만약 음절 토큰 빈도가 [13]의 주장처럼 전체 단어 처리 수준의 억제적 활성화

와 관련있는 것이라면, 본 연구를 비롯한 [15, 21-24]의 결과와 다르게 음절 토큰

빈도의 증가가 명명 시간의 촉진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음절 토큰 빈도의

증가가 단어 명명 시간을 일관되게 촉진시켰다는 것은 음절 토큰 빈도와 음절 타

입 빈도가 [13]의 주장과 달리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3]도 인

정하였듯이 전체 코퍼스에서 음절 타입 빈도와 토큰 빈도의 상관은 매우 높은 편

이다. 본 연구가 사용한 전체 코퍼스(n=192,300)에서도 음절 타입 빈도와 음절 토

큰 빈도는 높은 정적 상관(r=.66, p < .001)을 보였다. 이 의미는 실제 언어활동에

서 두 빈도가 서로 독립적이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3]은 사건 관련 뇌파 연구에서 음절 토큰 빈도의 증가에 따라 N400의

평균 진폭이 증가하는 점을 근거로 음절 토큰 빈도가 전체 단어 처리 수준을 반영

한다고 주장하였다. [13]의 사건 관련 뇌파 연구인 [7]은 음절 토큰 빈도가 증가하

는 경우 단어의 의미 처리를 반영하는 N400 평균 진폭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관

찰하였다. 그리고 설명에서 [25]의 연구를 바탕으로 고빈도 음절 이웃 단어가 활성

화시킨 의미와 표적 단어가 활성화시킨 의미 간의 경쟁이 발생하고, 이 경쟁은 처

리의 부담을 일으켜 N400 평균 진폭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3]이 인용한 [25]의 연구는 표기 이웃 빈도 효과(orthographic neighborhood 

frequency effect)가 아닌 표기 이웃 크기 효과(orthographic neighborhood densit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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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타입 빈도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었다. 또한 [25]는 표기 이웃이 많은 표적 단어

가 표기 이웃이 적은 표적 단어에 비해 더 많은 단어 표상을 활성화시키고, 이 단

어들과 연합된 의미들이 즉각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되어 N400 평균 진폭이 커진

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음절 단위로 적용하면 고빈도 음절 이웃 단어와 연합된 의

미가 아닌 같은 음절을 공유하는 음절 이웃 단어들과 연합된 의미가 많을수록

N400 평균 진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를 [13]은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

보다도 보다 강력한 반대 증거는 한국어 결과에서 제시되었다. [14]는 의미 범주

판단 과제에서 고빈도 표기 이웃 개수를 통제했을 때 N400 평균 진폭의 크기가

음절 타입 빈도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음절 타입

빈도와 음절 토큰 빈도가 수치적으로 구분되고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할지라도 실

제로 각 빈도가 처리의 수준을 독립적으로 반영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절을 포함한 상호 활성화 모형을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하면 다음

과 같다. [13]은 어휘 이하 수준의 음절 표상들의 활성화 역치값이 음절 타입 빈

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지만, 본 연구 결과와 이를 지지하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음절 표상의 역치값은 음절의 타입과 토큰 빈도와 모두 관련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음절 토큰 빈도가 높다는 것은 분명 그 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 그 음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빈도 토큰 음절 표상은

저빈도 토큰 음절 표상보다 더 자주 사용되었을 것이며, 결국 고빈도 토큰 음절

표상의 활성화 역치값은 저빈도의 그것에 비해 저 낮게 설정되었을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체 단어 처리 수준을 주로 참고하지 않는 명명 과제에서 고빈도

토큰 음절의 단어가 저빈도에 비해 더 빠른 명명 시간이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3]에서 어휘 판단 과제가 명명 과제에 비해 전체 단어 수준에 더

민감해서 음절 토큰 빈도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지 음절 토큰 빈도가 하위 어휘 수

준의 음절 표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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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yllable Type and Token Frequency Effect

in Naming Task

Youan Kwon

Multilingualism & Multiculturalism Research Center, Konkuk University

The syllable frequency effect is defined as the inhibitory effect that words starting with high 

frequency syllable generate a longer lexical decision latency and a larger error rate than words starting 

with low frequency syllable do. Researchers agree that the reason of the inhibitory effect is the 

interference from syllable neighbors sharing a target’s first syllable at the lexical level and the 

degree of the interference effect correlates with the number of syllable neighbors or stronger syllable 

neighbors which have a higher word frequency. However, although the syllable frequency can be 

classified as the syllable type and token frequency, previous studies in visual word recognition have 

used the syllable frequency without the classification. Recently Conrad, Carreiras, & Jacobs (2008) 

demonstrated that the syllable type frequency might reflect a sub-lexical processing level including 

matching from letters to syllables and the syllable token frequency might reflect competitions between 

a target and higher frequency words of syllable neighbors in the whole word lexical processing level.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ir proposals using word naming tasks. Generally word 

naming tasks are more sensitive to sub-lexical processing. Thus, the present study expected a 

facilitative effect of high syllable type frequency and a null effect of high syllable token frequency. 

In Experiment 1, words starting with high syllable type frequency generated a faster naming 

latency than words starting with low syllable type frequency with holding syllable token frequency of 

them. In Experiment 2, high syllable token frequency also created a shorter naming time than low 

syllable token frequency with holding their syllable type frequency. For that reason, we rejected the 

propose of Conrad et al. and suggested that both type and token syllable frequency could relate to 

the sub-lexical processing.

Key words : syllable frequency effect, syllable type frequency, syllable token frequency, naming task




